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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 소식

대북 전문가 한인 여성 ‘정 박’,
바이든 인수위 합류

OC한인상공회의소,
차기 회장에 노상일 씨 승인

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

인의 인수위원회 기관검

토팀에 대북전문가인 한

인 여성 정 박(한국명 박

정현) 브루킹스연구소 한

국석좌가 이름을 올렸다.

12일‘연합뉴스’에 따

르면 이틀 전 분야별로 발

표된 기관검토팀 전문가 

500명의 명단 중 박 석좌

가‘정보당국’분야 23명에 포함됐다.

기관검토팀은 각 기관의 운용에 대한 

이해를 토대로 순조로운 정권인수를 지

원하는 팀이다. 박 석좌는 컬럼비아대

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

으며 미 국가정보국(DNI) 동아시아 담

당 부정보관, 중앙정보국(CIA) 동아태

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7년 

오렌지카운티(OC)한인상공회의소(회

장 브라이언 정) 제 43대 회장 선거에 노

상일 씨(50)가 당선됐다.

OC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세리

토스‘노트북샵닷컴’에서 이사회를 열

고 제 43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노상일 

씨를 임기 1년의 차기 회장으로 무투표 

당선을 승인했다.

9월 브루킹스연구소 한국

석좌에 선임됐다.

앞서 미 외교전문매체 포

린폴리시는 지난 8월 일라

이 라트너 신미국안보센

터 부센터장과 박 석좌가 

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

후보에게 동아시아 외교

전략을 조언하는 실무그

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

도하기도 했다.

인수위 기관검토팀에는 국무부, 국방

부, 법무부, 국토안보부 등 미 정부의 주

요 기관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. 소속

을 다른 기관에 두고 자원한 인사와 인

수위에서 보수를 받는 인사로 나뉘는

데 박 석좌를 비롯한 대부분은 전자에 

속한다.

노상일 당선자는“업무에 부족한 점이 

많다. 함께 일할 이사들의 많은 도움을 

기대한다.”면서 중점 사업으로 ●온·오

프라인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●한인 스

몰 비즈니스 활성화 ●회원사 간 활발한 

정보 교환 등을 제시했다.

노상일 당선자는 운송회사인‘NGL 트

렌스포테이션’사를 운영하고 있다. 이 

회사는 애리조나주에 본사를, 남가주에 

지사를 두고 있다. 

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에 프랜

시스 김(우버인터내셔널), 부이사장 짐 구

(노트북샵닷컴), 수석 부회장 빈센트 박

(한미은행 간부)을 비롯해, 신임 이사로 

변성민(수협LA 센터장), 김주희(앙코르

펠로스코리아 대표), 맥스 신(골든키리얼

티인베스트먼트 대표), 윤 민(뉴커넥트프

레이트 대표), 필립 손(퍼시픽코스트세그

리게이션 대표), 이상우(루헨스US 대표) 

등도 선임했다.

라하브라 ‘바우하우스’, 개관 기념전
‘균형에 내재된 다양성’ ... 12월7일까지

소망소사이어티,
‘치매 환자 가족 돌봄 교육’ 세미나

얼마 전 라하브라에서 문을 연 한인 운

영 갤러리‘바우하우스’(관장 박영구)가 

개관전으로‘균형에 내재된 다양성 전’

을 열고 있다. 이 전시회는 지난 7일 시작 

돼 오는 12월 7일까지 계속된다.

참여 작가는 박영구 관장을 비롯해 박

낙희, 조성희, 김원경, 최고운, 데이비드 

장, 조이스 콜, 로이 샤블라, 레슬리 아놀

드등 9명의 작가이다. 전시 작품은 회화, 

사진,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각적 장르

를 아우르고 있다.

박 관장은“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작

가들이 개관전에 참여해 주었다. 도전한

다는 생각으로 라하브라에 갤러리를 열

게 됐다. 한인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리’를 비

전으로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잉’을 

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‘소망소사이어

티’(이사장 유분자)가 고령화 사회로 진

입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

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‘치매 환

자 가족 돌봄 교육’을 11월 18일(수) 오

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화상 세미나로 

진행한다. 

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의회와의 

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‘치매 환자 가

족 돌봄 교육’은 시리즈로 운영되고 있

으며 이번 교육은 2차 시리즈의 마지막 

교육이다.  새로운 시리즈는 2021년 1월

에 계속된다.

이 교육 시리즈의 주제는 치매 환자와 

공감할 수 있는 대화 방법, 치매 환자의 

다.”고 말했다.

갤러리는 수~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5

시까지 문을 연다.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

에 예약해야 한다.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

착용해야 하며 1회 10명씩 입장해 약 20

여 분 동안 관람할 수 있다.

‘바우하우스’는 현대미술의 본산 격인 

독일 바우하우스의 이름을 따 사업가이

자 이 갤러리의 이사장인 김인택 씨가 설

립했다. 

▶ 문의: (714) 879-1988

      gallerybauhausrichard@gmail.com

▶ 주소: 1251 S. Beach Blvd. #C

      La Habra, CA 90631

성격과 행동 변화에 대한 이해, 치매환

자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

동 등이며, 이 교육 시리즈에 참여함으

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

인이 환자를 돌보는데 실제적인 도움

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에 정보도 교

환할 수 있다. 

11월 교육 세미나의 주제는‘가정에서 

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’이며 소망소

사이어티의 남궁수진 간사가 진행한다.   

무료로 진행되는 교육 시리즈는 코로나

19 확산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며 인

원 제한은 없다. 다만, 11월 16일(월)까지 

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해 화상 세미나

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.

▶ 문의: (562) 977-4580

      somang@somangsociety.org

▲ 정 박 한국석좌. 

사진=유튜브(KBS) 캡처▲ 차기 OC한인상공회의소장 당선증을 들고 있는

 노상일 씨(가운데)와 브라이언 정 현 회장(왼쪽), 

김진정 선거관리위원장. 사진=OC한인상공회의소


